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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 아산재단, 제13회 아산의학상 시상식 개최

아산사회복지재단

(이사장 정몽준)은 지

난 3월 19일 오후 5시 

30분 서울 한남동 그랜

드 하얏트호텔에서 제

13회 아산의학상 시상

식을 개최했다. 시상식

에서는 기초의학부문 

수상자인 이원재(53)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

수와 임상의학부문 이

재원(63) 울산대 의대 

흉부외과학교실 교수

에게 각각 3억 원, 젊은의학자부문 수상자인 주영석(38) KAIST 

의과학대학원 교수와 이용호(40) 연세대 의대 내과학교실 교수

에게 각각 5천만 원 등 4명에게 총 7억 원의 상금을 시상했다.

아산의학상은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분야에서 뛰어난 업적을 

이루어낸 국내외 의과학자를 발굴해 격려하기 위한 상으로 2007

년에 제정됐다.

 기초의학부문 수상자인 이원재 교수는 장내 미생물 분야가 

주목받기 전인 2000년 초반부터 장내 미생물들의 생태계인 마이

크로바이옴 연구로 질병 치료와, 영양실조에 의한 저성장증 어린

이 성장촉진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임상

의학부문 수상자인 이재원 교수는 상처는 작고 회복은 빠른 최소

침습 심장수술법을 개발하고, 로봇 심장수술을 국내 최초로 도입

해 심장질환 치료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업적을 높이 평가받

았다.

만 40세 이하의 의과학자에게 주어지는 젊은의학자부문 수상

자인 주영석 교수는 암 발생 유전체의 구조 및 발생 기전을 규명

했으며, 이용호 교수는 

근육량이 줄어드는 근

감소증과 관련된 비알

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새로운 위험인자를 규

명하고 치료 및 예방의 

근거를 제시했다는 평

가를 받았다. 이용호 교

수는 지난 1월부터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벅 노

화연구소에서 2년 예정

으로 연수중이어서 부

친(이현철·71 ·전 연

세의대 교수)이 대신 수상했다.

정몽준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아버님께서는 평소 ‘의학이

라는 학문과 의술은 참으로 무한하다. 따라서 여러분이 할 수 있

는 일 자체도 한이 없다. 숭고한 정신을 한없이 발휘할 수 있는 분

야가 의료계라고 생각한다’고 말씀하셨다” 면서 “삶과 죽음의 갈

림길에 놓인 환자들을 끝까지 지켜주고, 질병 치료를 위한 연구

에 매진하는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수상

자 네 분의 훌륭한 업적들은 우리나라 의과학의 자랑스러운 자산

이다. 묵묵히 연구에 매진하는 자세는 많은 의과학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겠다”고  수상자들을 격려했다.  

아산재단은 국내 의과학계 발전을 위해 2011년 조성한 아산

의학발전기금을 2017년 400억 원 규모로 확대해 아산의학상 시

상 및 수상자의 연구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매년 300여 명의 수

상자와 가족, 동료 의과학자가 참석하는 아산의학상 시상식을 개

최했던 아산재단은 올해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수상자 부부

만 초청해 진행했다.     

“질병치료에 매진하는 숭고한 의과학자들”  

  글 유인종 편집부  / 사진 송은지 더프레임스튜디오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이 제13회 아산의학상 시상식에서 인사말 하는 모습.


